
제주지역 자활기업인 (사)일하는사

람들(대표 김경환)이 연구 개발한

어류발효콜라겐 화장품 제주我美

폼 클렌저가 전국 아이쿱생협 자연드

림 250여개 매장에 입점한다.

(사)일하는사람들은 자체 특허 어

류발효 기술로 초저분자 어류콜라겐

추출이 가능하다는데 착안해 수년동

안 자체 실험 연구를 거치고, 지난해

어류발효추출물이라는 화장품 성분

등재를 (주)대봉엘에스 제주천연물

소재연구소와 협력해 국제 INCI에

신청해 성공했다. 이에 그치지 않고

어류발효추출물 화장품 원료를 활용

해 어류콜라겐 화장품 제주我美

(내가 가꾸는 나의 美) 브랜드를 개

발하고 어류콜라겐 함유 클렌저인

L-프롤린 포밍클렌져 5.9 시제품

을 (예비)사회적기업 꽃마리협동조

합과 콜라보로 출시했다.

올해는 어류발효콜라겐이 함유된

제주我美 에센스, 미스트, 두피토닉

화장품 3종을 제주TP 생물종다양성

연구소와 함께 시제품 출시를 예정

중이다. 문미숙기자

목적지까지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기

존 내비게이션과 달리 제주 곳곳의

다양한 여행지를 경유하는 느린 길

로 안내하는 역발상 내비게이션이

선보인다.

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, 제일기획,

티맵모빌리티와 함께 느린길 내비게

이션인 슬로우로드 내비게이션을 제

공하는 슬로우로드(Slow Road)

서비스 를 시범운영한다고 31일 밝

혔다. 서비스에 대한 이용객 반응과

피드백을 통해 5월쯤 정식서비스를

선보일 예정이다.

이 서비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

해외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는 상

황에 맞춰 여행객 분산으로 안전한

여행을 돕고, 제주도의 다양한 매력

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

서 기획돼 지난 2월부터 업무협의와

내비게이션 개발을 진행해 왔다.

슬로우로드 내비게이션은 제주도

를 7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각 권역

을 연결하는 50개의 테마도로를 제

공한다. 문미숙기자

제주지역의 모든 기관들이 앞으로

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아스팔트

콘크리트(아스콘)를 편리하게 구매

할 수 있게 됐다.

제주지방조달청은 아스콘 구매공

급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, 4월

말쯤부터 도내 기관들이 나라장터

종합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해진다

고 31일 밝혔다.

그동안 제주지역에선 아스콘이 필

요한 기관마다 별도로 조달청에 계

약요청을 해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

정과정을 거쳐 계약체결 후 공급받

는 방식으로 운영됐다. 다른지역에서

다수공급자방식으로 나라장터 종합

쇼핑몰에서 필요한 규격제품과 원하

는 업체를 선택해 바로 구매가 가능

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, 계약 체결

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공급

이 어려웠다. 또 계약시기가 달라

같은 제품을 기관마다 다른 가격으

로 공급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

하면서 도내 수요기관에서는 개선을

요구해 왔다.

김정우 조달청장은 최근 제주지

역 현장간담회에서 아스콘 공급 구

매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수요자 중

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며 앞

으로 도내 기관들이 매번 계약을 요

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나라장터 종

합쇼핑몰에서 납품요구를 통해 신속

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 업무부담도

덜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여기도 중국산 배추김치를 쓰네 ,

배추는 국산인데, 고춧가루는 중국

산이야. 중국산 김치는 도저히 못먹

겠어.

중국에서 알몸의 남성이 누런 물

통 속에서 배추를 절이는가 하면 녹

슨 굴삭기로 절인 배추를 옮기는 동

영상이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후 제

주지역 외식업계가 손님들의 중국산

김치 기피 현상에 울상을 짓고 있다.

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메뉴판이나

식당안에 써붙인 배추김치의 원산지

를 확인하거나 직접 묻는 경우가 부

쩍 늘었고, 김치찌개는 찾는 이들이

손꼽을 정도다.

당황한 식당 주인들은 국내산 배

추김치로 바꿔야 싶기도 하지만 원

가를 생각하면 그러기가 어렵다. 코

로나19 유행기 때마다 매출이 출렁

거리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, 5

명 이상 손님도 받지 못해 매출 감소

에 허덕이고 있어서다.

도내 외식업계에 따르면 일반 음

식점의 70~80%정도가 원가 절감을

위해 값싼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

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관세청 자료

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 1억

5243만달러 중 중국에서 수입된 양

이 1억5240만달러다. 수입김치는 사

실상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말이다.

제주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

씨는 메뉴판에 중국산 김치라고 써

진 것을 보고 배추김치는 손도 대지

않는 경우가 많아 버리는 양이 크게

늘었다 고 말했다. 김치가 중국집의

주요 반찬이라 제공하지 않을 수도

없고, 국내산 배추김치를 요구하는

손님이 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

렵다. 중국산과 국내산 가격 차이가

워낙 커 국산으로 바꾸게 되면 음식

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고, 그렇게

되면 가격경쟁력에 밀려 손님이 줄

어들 게 뻔해서다.

31일 온라인으로 배추김치 판매가

격을 확인한 결과 국내산은 10㎏에

5만원대가 대부분이고, 중국산은 1

만원대 초반에서 2만원대까지 천차

만별이었지만 국산과는 가격차가 확

연했다.

이번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불똥

을 맞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식당도

있다.

제주시 이도2동에서 한식당을 운

영하는 B씨는 손이 많이 가고 비용

부담에도 그동안 우리 먹거리를 제

공한다는 자부심과 고객관리 차원에

서 직접 배추김치를 담가 제공해 왔

는데, 일부 손님들이 혹시 중국산이

아닐까?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

면 당황스럽다 고 했다. 우리 식당

에선 지금껏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

적이 없다 는 말로 손님을 안심시킬

수밖에 없다.

고객들의 이같은 의심은 일부 식

당에서 중국산 배추를 사용하거나

국내산 배추에 중국산 고춧가루로

버무린 다음 국내산 배추김치로 속

여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.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

지난해 도내 식당과 유통업체를 대

상으로 실시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

속에선 중국산 배추나 고춧가루를

국내산으로 속여판 13곳이 적발되는

등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은 돼

지고기와 함께 단골품목으로 꼽힌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31일
코스피지수 3061.42

-8.58
▼ 코스닥지수 956.17

-1.89
▼ 유가(WTI, 달러) 60.55

-1.01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151.60 1112.00 1EUR 1352.23 1299.47

100 1039.96 1004.20 1CNY 180.84 163.62

2021년 4월 1일 목요일6 경 제

마늘종 뽑는 들녘 31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한 밭에서 농민들이 마늘종을 뽑고 있다. 강희만기자

중국 알몸김치 동영상 에 식당가 울상

제주지역의 숙련 기술인들이 한

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2021

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

가 4월 5일부터 9일까지 한국폴

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등 도내 일

원에서 열린다.

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는

제41회 기능경기대회에 통신망분

배기술, 자동차 정비, 의상디자인

등 27개 직종에 193명의 선수가

참가해 그동안 닦은 기량을 펼친

다고 31일 밝혔다. 특히 올해는 4

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용

드론제어 직종이 새로 추가된다.

산업용드론제어는 드론의 제작부

터 비행,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

는 직종이다. 토목 측량과 영상

촬영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요

가 높아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산

업으로 꼽히고 있다.

지난해 기능경기대회는 코로나

19 확산으로 개최가 세 차례 연

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제

주도와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긴

밀히 협조해 철저한 경기장 내

방역체계를 구축하면서 단 한명

의 확진자나 의심증상자 없이 무

사히 경기를 마쳤다.

올해도 감염병 상황이 이어지

는만큼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방

역수칙을 적용해 경기장은 전문

업체 방역과 관리위원의 자체방

역으로 하루 3차례 이상 소독하

고, 경기장 방문자 전원에 대한

발열체크와 전자출입명부 작성,

코로나19 자가진단과 경기장 방

문 예약 등을 실시해 감염병 확

산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.

한편 지난해 전라북도 일원에

서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

제주도선수단은 전국 대도시를

앞지르고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

하며 제주의 기술 수준을 입증했

다. 통신망분배기술 직종(한림공

업고등학교)에서 금 은 동메달을

석권했고, 석공예(신촌석재사)와

조적(명진기업) 직종에서 각각

동메달을 수상했다. 문미숙기자


